[image: image1.jpg]


[image: image2.jpg]FEAYHA YR

H o5 8l A&
k-] 3
4+ 2 2018719150046 2HALAAFZA AR
A2 A LR R LB e
ABAE £FAJL WP A=
BRI L0
A A EECES =2

A #3T BYZ 90, 63 (I2F, KTEAD

1L AAAES F94, 4 H AYE 25 7149

L AAAES F98, 43 43¢ L5 714 @

2. 2%84-& APAF| FEE

aFAx
F49 2344




[image: image3.png]


[image: image4.jpg]





�





�


�


���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일부 조합원이 낸 ‘조합원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’에 대해 9월 19일(수) 이유 없다며 ‘기각’ 결정을 내렸다.��이번 판결은 2018년 7월 20일 4.8노사합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윤모 외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관련 면책을 목적사항으로 조합원총회 소집 공고가 나자, 일부 조합원이 총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‘조합원총회 개최금지 가처분’을 신청하게 된 데 따른 결과다. ��신청인(이하 채권자)들은 조합원총회 안건에 반대투표를 하자고 선전하면서도 뒤에서는 조합원총회의 개최 자체를 보이콧한 것이다. ��그러나 법원은 ［가처분으로 당장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,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등 명백히 위법한 총회 개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］�<※법원 판결문 전문 중 일부 인용>는 점 등을 이유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했다.��채권자의 ‘아님 말고’식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. 그간 노동조합의 각종 선거와 투표 때마다 이와 같은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여 불필요한 소모전과 구성원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. ��한편 노동조합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조합원총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.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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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총회는 합법이다!      


법원, 조합원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‘기각’�





http://kttu.or.kr/


제13-106호, 2018년 9월 19일(수)













